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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관 자녀 이중국적자, 11개국 152명

□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(새누리당 수석대변인, 경기 포천·연천)이 외교부로부

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,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(복수국적)자는 총 152명으로 나타났다. 

2013년 9월 130명, 2014년 2월 143명보다 9명이 더 추가된 것이다.

□ 2013년 말부터 외교관 자녀들의 이중국적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청와대와 병무청 

등 유관기관들이 공유하고 있으며,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

국적 자녀의 한국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대사에 내정한 바 있다. 

□ 그러나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 당시 143명이었던 이중국적자의 수는 1년 6개월이 지난 현

재 153명으로 늘어났으며, 그 중에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수는 128명에서 135명이 

되었다.

□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, 외교관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 국적을 

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. 그러나, 현재 이중국적을 가진 외교관 자녀 152명 중에서 

88.8%에 달하는 135명은 어떠한 사유인지 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. 

□ 이에, 김영우 의원은 “고위층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매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, 지난해 헌

법재판소는 병역이나 납세 같은 의무를 기피하는 이중국적 악용을 우려하여 국적법 상 이중국적 

원칙적 금지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. 외교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, 외교관 자녀의 

이중국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”라며, “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은 대사들에게 이중국적 자

녀의 국적 회복 확약서를 받은 뒤 대사로 내정하였다. 그러나 외교부 자녀들의 이중국적자 수가 

줄지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, 외교부의 안일함 때문이다”라고 꼬집으며, “외교부가 더욱 철

저하게 관리하여 외교관들의 이중국적자녀들이 병역이나 납세 의무 회피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

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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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외교관 자녀 복수국적 보유 현황

1. 2013년 9월 27일 기준 (9개국, 130명)

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 멕시코 호주 폴란드 파나마 베네수엘라

118 3 2 2 1 1 1 1 1

2. 2014년 2월 9일 기준 (9개국, 143명)

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폴라드 파나마 베네수엘라

128 3 3 3 2 1 1 1 1

3. 2015년 8월 21일 기준 (11개국, 152명)

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폴란드 베네수엘라

135 3 3 3 2 1 1 1 1 1 1


